
사역과 기도 

 

주일오후부터 월요일, 1박2일 당회원 부부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으나 애써 모인 결과는 참 좋았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쁜 연휴기간이라 체크인도 하지 못한 채 찬양과 말씀, 행동유형검사 및 워크샵에 참여했

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모이면 회의하기에 바빴던 당회를 뒤로하고 모처럼 인간적

인 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경건의 시간과 아침식사, 

레이크 제네바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모델같이 사진을 찍었지요. 무엇보다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와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바람이 어찌 심하게 불던지 테니

스 공이 마치 탁구공같더군요. 휴일의 작은 공원에는 차가 가득했습니다. 축구, 배구, 농

구, 테니스… 각양각색 즐거운 모습들도 날이 저물며 우리만 남았습니다. 저도 진즉 돌아

와서 쉬고 싶었지만 모처럼의 운동을 즐기는 아들 때문에 날이 저물 때까지 함께 했습니

다. 코트 옆, 아카시아 나무들이 진한 향기를 뿜어냅니다.“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

이 활짝 폈네…”오래 전 아카시아 꽃을 씻어 전을 부쳐주신 권사님도 생각나더군요. 향

기가 노래와 추억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부터 여름행사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복 세미나, 여름성경학교, 섬머아카데미 외에

도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특히 19일 주일에는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이 설교를, 3부 찬양

시간에는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플룻연주와 짧은 사역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선

교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정한 후원헌금외에 연중 선교요청과 구제 및 선교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수련회가 열립니다. 선교사 가정 교통비 

반액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추가헌금도 필요합니다. 헌금부담은 갖지 마시고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2022. 6. 5. 임철성 목사 올림 


